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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사상 최대

서울의 상위 20%와 하위 20% 아

파트값 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를 

넘어서며‘집값 양극화’현상이 심

화하고 있다. 이는 지난해 서울 강

남권과‘마·용·성’(마포·용산·성

동구)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급

등한 데 따른 결과로, 정부가‘12·16 

주택시장 안정화대책’에서 단행

한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

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처가 이런 

양극화 추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

주목된다.

19일‘한겨레’가 전날 발표된 한

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인용

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(1월13

일 기준)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

5분위 배율은 6.1로, 2012년 1월 첫 

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. 

5분위 배율은 상위 20%(5분위) 매

매가격 평균을 하위 20%(1분위) 매

매가격 평균으로 나눈 수치로, 고

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집값 격차를 

나타내는 지표이다. 배율이 클수록 

상·하위 집값의 양극화가 심하다

는 뜻이다.

서울의 상·하위 아파트값 격차 

확대는 지난해 시가 15억~20억원

대 수준의 초고가 아파트값이 천

정부지의 급등세를 보인 것이 주

된 배경이다. 상위 20%(5분위) 아파

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

16억1,272만원으나 올해 1월 18억

세계 최초 대기환경 관측 위성
‘천리안 2B호’ 발사 성공

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

정지궤도 해양·환경 위성‘천리안 2B호’

가 한국 시간 19일 오전 7시 18분(현지시

간 18일 오후 7시 18분) 남아메리카 프랑

스령 기아나(French Guiana) 쿠루 (Kou-

rou)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

발사됐다(사진).

19일‘노컷뉴스’에 따르면 천리안 2B호

는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1,630km지점

에서 아리안-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

로 분리됐고, 발사 후 37분 뒤인 오전 7시 

55분에는 호주 야사라가(Yatharagga) 지

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. 한국항공우

주연구원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

리안 2B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

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, 발사체를 통해 

도달하려는 목표 전이궤도에도 성공적으

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. 천리안 2B호는 

앞으로 약 2주간 5차례의 전이궤도 변경

을 통해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

3만6천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해 나갈 계

획이다.

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보다 정확한 대

기 및 해양환경 관측 정보들을 확보하기 

위해 수개월간 궤도상 시험과정을 거치게 

되며, 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10월

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를, 내

년부터는 미세먼지 같은 대기 환경 정보

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된다.

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해 약 9년간

의 수많은 노력 끝에 탄생한 천리안위성 

2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

먼지 등 공기 중 존재하는 에어로졸과, 미

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체 상태의 대기오

염물질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다. 

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북

부와 몽골 남부까지 아시아 지역을 주간 

상시 관측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아시아 

지역 미세먼지의 생성·발달과 이동 경로, 

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, 

국내 어느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

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

로 기대된다.

천리안 2B호는 미국('22년 이후 발사) 및 

유럽('23년 이후 발사)의 정지궤도 대기환

경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 감시

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, 아시아 

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

공하여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기

여할 예정이다.

1,069만원으로 1년 만에 12.3% 상

승했다. 

반면 하위 20%(1분위) 아파트값은 

3억1,294만원에서 2억9,715만원으

로 되레 5% 떨어졌다. 서울의 아파

트값 5분위 배율은 2012년 1월 4.7

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기였던 2015

년 1월 4.3까지 좁혀졌다. 2018년부

터 이 격차가 5배를 넘어섰고 지난

해에는 연간 5.1~5.3배 수준을 보이

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6배를 돌파

한 것이다. 

이처럼 최근 5분위 배율이 가파

르게 커진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

해 1월까지 넉달 새 강남4구(강남·

서초·송파·강동구)의 아파트값이 

5.2% 오르는 등 서울의 초고가 아

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 

컸던 것으로 풀이된다.

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지난

해‘12·16 대책’에서 시가 15억 원 

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

면 금지한 조처가 저-고가 아파트

값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영

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. 국토교

통부에 따르면, 서울 15억 원 초과 

아파트의 지난해 12월 셋째 주 매

매가 상승률은 0.4%였으나 지난주

에는 -0.13%를 보이며 지난해 12

월 다섯째 주 이후 소폭의 하락세

를 이어가고 있다. 15억 원 초과 아

파트 대출 금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

는 셈이다. 


